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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 
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(머니투데이 3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
□ 머니투데이는 3.21일 「뮤직카우 ‘무허가 시장 개설’ 논란」 제하

기사에서,

ㅇ “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

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

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며,

ㅇ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권선물위원회

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